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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련 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2016년 5월부

터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하여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

안으로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이하 DfS)제도

를 도입하였고, “DfS가 건설분야 안전사고 감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도입 후 3년이 지난 현재

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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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DfS제도에 대한 인식수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

선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DfS업무와 관련된 여러 건설분야 종사자를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행방안으로는 DfS제도의 개

선점 도출을 위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 및 필요성, 문제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설문응답

건수는 총 72건(관리주체/발주처 1건, 설계사 32건, 시공사 

16건, 감리사 1건, 학계 14건, 안전진단 3건, 기타 5건)으로

서, 표본수가 많지 않아 소속기관, 업무분야별 응답결과를 

따로 나누지 않고 전체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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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fS제도 소개

DfS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

계단계에서 위험요소(Hazard)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

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 ․저감하는 활동을 말하며 건설재해 감소를 위하여 미

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산업의 재해율이 꾸준히 감소되는 

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2010년 0.70에서 2016년 0.84로 오

히려 상승하는 등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DfS제도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2(설계의 

안정성 검토)가 신설(2016)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제도가 시

행되었다.

2. DfS보고서 검토현황

2.1 공단 검토현황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16.5.19이후 입찰공고된 공공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대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초 검토사례인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17. 4)를 시작으

로 2018년 말까지 총 202건(토목분야 81건, 건축분야 121

건)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검토의뢰된 보고서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가장 많이 의뢰된 지역은 경기도로서 총 45건

이 의뢰되었으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 <Fig. 1, 2>, <Table 1>

과 같다.

3. DfS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3.1 개요

DfS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19.9.16~9.23까지 약 1주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응답자 기본사항을 비롯하여 DfS제도의 

필요성, 인지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무기명으로 작성되었

다. 취합된 설문조사서는 총 79건이며 이 중 답변이 누락되

었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설문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

우를 제외한 72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Number of reviews conducted by KISTEC 

(‘17.4~‘18.12)

Fig. 2. DfS report review count by region

Table 1. Review processing status of DfS report (‘17.4~‘18.12)

구분 신규접수
검토건수 결과제출

신규 재검토 공단 발주청

2017년 12 11 9
4 1

5

2

0

1

8

년

1월 3 2 4 2 -

2월 8 6 - 1 -

3월 5 6 3 - 3

4월 11 8 6 3 3

5월 24 18 2 4 1

6월 18 22 4 8 1

상반기 69 62 19
18 8

26

7월 22 25 21 4 3

8월 21 18 28 10 1

9월 17 20 16 27 2

10월 17 11 18 11 6

11월 38 30 12 15 1

12월 6 24 8 12 8

하반기 121 128 103
79 21

100

계 190 191 122 126

누계 202 202 131 131

3.2 응답자 기본사항

먼저 설문응답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업무분야 및 경력기간을 조사하였다. 소속기관은 설계사, 

시공사, 학계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업무분야는 토목, 건축, 

가설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응답자의 경력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자세한 취합결과는 아래 <Fig. 3~5>, <Table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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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dents Basics (Institutional Type)

구분 관리주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학계 안전진단 기타

소속기관 1 32 16 1 14 3 5

Fig. 3. Respondents Basics (Percentage by Institutional Type)

Table 3. Respondents Basics (Job Field)

구분 토목 건축 가설

업무분야 37 29 6

Fig. 4. Respondents Basics (Percentage by job field)

Table 4. Respondents Basics (Career Period)

구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경력기간 1 1 8 8 54

Fig. 5. Respondents Basics (Percentage by Career Period)

3.3 인지도

설계안전성검토(DfS)제도의 인지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긍

정답변이 약 82%로서 높은 인지율을 나타내었으나, 인지도

Table 5. Recognition of DfS System

구분 긍정(안다) 부정(모른다) 비고

인지도 59 13

Fig. 6. Recognition of DfS System (Ratio)

Table 6. Recognition of DfS System Level

구분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인지도수준 4 26 17 19 6

Fig. 7. Recognition of DfS System Level (Ratio)

Table 7. A Reason for Low Awareness

인지도 낮은사유 건 비율

① 제도에 대한 공지 및 홍보, 교육이 충분하지 못해서 16 38.1%

②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설계안전성검토(DFS)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11 26.2%

③ 설계안전성검토(DFS)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어서 8 19.0%

④ 여러 업무 중 설계안전성검토(DFS)업무의 중요도가 낮아서 1 2.4%

⑤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한 업무는 외주 또는 하청업체 등 타 

회사에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5 11.9%

⑥ 기타 1 2.4%

Table 8. A Reason for High Awareness

인지도 높은사유 건 비율

① 신문, 학술발표회, 세미나 등을 통한 홍보, 교육을 통해 숙지 12 16.2%

②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설계안전성검토(DFS)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12 16.2%

③ 설계안전성검토(DFS)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있어서 18 24.3%

④ 여러 업무 중 설계안전성검토(DFS)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서 17 23.0%

⑤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12 16.2%

⑥ 기타 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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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대한 질의에는 보통이상의 인지도수준을 선택한 응

답자가 약58%로서 제도에 대한 인지율에 비해 인지도수준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도수준이 낮음 

또는 매우낮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답변한 인지도가 낮은 사

유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한 공지, 홍보, 교육의 부족을 가

장 많은 사유로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수행

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을 인지도부족 사유로 

선택하였다. 반면 보통이상의 인지도수준을 선택한 응답자

가 답변한 인지도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여러 업무 중 설계안전성검토 업

무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 2위를 차지하여 

업무 연관성이 인지도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4 필요성

설계안전성검토(DfS)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의 약 93%가 긍정으로 답변하였으며, 필요성수준에 대해

서도 보통이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약 92%로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건설관련 종사자들이 공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필요성수준에 대해서 

낮음 또는 매우낮음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6명에 불과하

여 표본이 많지는 않으나 불필요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시공단계의 안전관리만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제도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는 설계단계를 포함한 전(全)단계에서 고려하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설계단계에서 제시한 위험요소 등이 시공단계의 안전관

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으며, 위 

2가지 답변이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으로써 설계안전성검토(DfS) 제도수립의 근본취지가 다수

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Necessity of DfS System

구분 긍정(필요) 부정(불필요) 비고

필요성 67 5

Fig. 8. Necessity of DfS System (Ratio)

Table 10. Necessity Level of DfS System

구분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필요성수준 1 5 11 35 20

Fig. 9. Necessity Level of DfS System (Ratio)

Table 11. A Reason for Low Necessity

필요성 낮은 사유 건 비율

①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로 충분하기 때문에 4 30.8%

② 회사업무 과중(DFS업무 추가)으로 오히려 안전관리업무

에 소홀하기 때문에
2 15.4%

③ 설계안전성검토(DFS)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3 23.1%

④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다고 해서 안전사고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3 23.1%

⑤ 기타 1 7.7%

Table 12. A Reason for High Necessity

필요성 높은 사유 건 비율

①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0 16.9%

② 설계단계부터 제시한 위험요소 등이 시공단계의 안전관

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43 36.4%

③ 안전관리는 설계단계를 포함한 전(全)단계에서 고려하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47 39.8%

④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효과가 충

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6 5.1%

⑤ 기타 2 1.7%

3.5 개선사항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설계안전성검토(DfS)제도의 개선사항

에 대해 모두 선택해 달라는 질의를 한 결과, 가장 많이 선

택된 응답은 DfS관련 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이었으며 뒤

를 이어 DfS관련주체(관리주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들

의 인식개선 및 DfS관련 적정대가(비용) 반영을 꼽았다. 이

는 원활한 제도수행을 위해서는 DfS관련주체들이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정대가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제도 개선사

항에 대해 평균 3가지 이상의 답변을 선택한 것은 아직까

지 제도가 근본취지를 달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음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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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n Opin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개선사항 건 비율

① DFS 관련 주체(관리주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들의 인식 개선 44 20.2%

② DFS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2 14.7%

③ DFS 관련 적정 대가(비용) 반영 44 20.2%

④ DFS 관련 회사별 적정 수행인원 보강 14 6.4%

⑤ DFS 관련 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 46 21.1%

⑥ DFS 관련 매뉴얼 및 예제 등의 개발 및 제공 33 15.1%

⑦ 기타 5 2.3%

계 218 100%

Fig. 10. An Opin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Ratio)

4. 개선방안

위 설문결과를 토대로 설계안전성검토(DfS)제도의 개선방

안에 대해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전문성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진단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설물별로 약 2주간의 교

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하지만, 설계안전성검토(DfS) 업무

의 경우, 정책설명회 등을 통한 규정해설 수준의 교육이 전

부인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DfS관련주체들의 인식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

티브제 활용을 제안한다. 관리주체는 다른 성과품(보고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과 동등하게 DfS보고서 품질향상

에 노력해야 하며, 설계사는 엔지니어의 경험을 살려 실제 

시공시 활용가능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 

및 감리사는 설계단계에서 제시한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따라서, 제도 활성화와 인

식개선을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현장과 회사를 발굴하여 인센티

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설계안전성검토 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적정대가를 반영을 위한 대가지급 근거 및 기준을 마련

해야 한다. 단순한 제도의 필요성 홍보만으로는 제도 활성

화와 보고서 수준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

해 가욋일이 아닌 정식 업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건설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계안

전성검토(DfS) 제도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

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약 82%로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

으며, 업무 연관성이 인지도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긍정답변 비율이 약 93%로서 대

부분의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3

가지는 ① DfS관련 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 ② DfS관련 

주체들의 인식개선, ③ DfS관련 적정대가 반영이었다.

(4) 위 개선사항의 실현방안으로는 단순한 제도홍보 및 교

육에서 벗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마련, 제도

시행 주체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시

공단계에서 활용가능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적정대가 

지급을 제시하였다.

(5) 아울러 제도가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

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안전성검토(DfS) 보고서가 형식적 보고서가 아닌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보고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를 위해서 보고서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시설안전공

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기간이 짧고 표본수가 

많지 않아 전체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에 그쳤으나, 보다 많

은 표본수가 확보된다면 응답결과를 소속별(관리주체, 설계

사, 시공사 등)로 나누어 분석하여, 건설단계별 맞춤형 개선

방안 도출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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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DfS제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결과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약 82%, 93%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제도가 
차츰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3가지는 첫째, DfS관련 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 둘째, DfS관련 주체들의 인식개선, 셋째, DfS관련 적정비용 반영이었다. 위 개선사항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담당자 전
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인식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시공단계에서 활용가능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적정대가 지급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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